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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역시 인천”… 유럽한인 다시 한 번 인천 지지
- 2023년 정기총회서 만장일치로 결정 -

- 지난 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지지선언으로 인천 유치에 힘 보태 - 

유럽 한인사회가 다시 한 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따르면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 3월 18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성명은 지난 해 11월 유정복 인

천광역시장의 독일 방문 중 이루어진 지지선언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지지로, 총회에 참석한 한인회장과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1989년 조직되어 현재 유럽 26개국 90여개의 한

인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2020년 12월 기준 유럽 지역에 거주

하는 한인은 68만여명이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이번 지지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이 있는 접근 

편의성, ▲재외동포와의 협력관계, ▲경제자유구역 등 재외동포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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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재외동포청과의 업무협력 등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

기에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라며 구체적인 지지 이유를 밝혔다.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인천 설치를 염원하는 재외

동포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중에만 홍콩, 대만, 라오

스의 재외동포가 잇달아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한 데 이어 유럽 한인

사회도 두 번째 지지선언을 통해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어느 도시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유럽한인총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자.”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관련사진> ‘2023년 유럽한인총연합회 총회’ 사진


